
예천 대심리 12호분 학술발굴조사 현장설명회

1. 조사명 : 예천 대심리 12호분 학술발굴조사

(2022년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활성화 사업)

2. 일 시 : 2022년 5월 31일(화요일) 오전 10:00, 오후 14:00

3. 장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472-10번지(조사현장)

4. 참석자 : 관련분야 전공자, 조사기관, 일반시민 등

5. 발굴조사 개요

ㅇ 허가번호 : 제2022-0480호

ㅇ 조사기관 : (재)성림문화재연구원

ㅇ 조사기간 : 2022년 04월 11일 ～ 2022년 05월 13일

6. 발굴조사 내용

ㅇ 예천 대심리고분군은 봉덕산(373.6m)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얕은 

구릉부 일대에 중대형 무덤 약 40여기가 분포하고 있어 오랜 기간 동안 

예천지역 중심 무덤으로서 학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으나, 그간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덤의 구조나 성격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2020년 (재)성림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진행된 예천 도시계획

도로(소로3-71) 개설부지 내 유적에서 승문타날((繩文打捺)된 목짧은항

아리와 초기 신라식 갑옷(판갑)이 부장된 A.D.3~4세기대의 원삼국시대 

널무덤과 삼국시대 앞트기식돌방무덤이 처음으로 발굴조사되었다. 앞

트기식돌방무덤은 5세기 후반에 축조되었으며, 청동장신구, 금동행엽 

등을 비롯해 철화살촉, 화살통, 토기 등이 출토되어 상위 계층 무덤이

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번에 발굴 조사된 예천 대심리 12호분 역시 이전 조사된 유적과 

동일한 무덤형태로 비록 도굴로 인해 주검 공간이 많이 훼손되고 부장

되 유물 또한 대부분 도굴되었으나, 잔존 형태로 볼 때 상위 계층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 결과 예천 대심리 12호분은 봉분의 길이 

12.5m, 너비 6m, 높이 4.5m, 돌방의 길이 8.5m, 너비 1.5m, 잔존높이 0.8m

이며, 무덤 입구 막음석 앞쪽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화로모양 그릇받침 

및 원통모양 그릇받침, 목 긴 항아리, 굽다리접시 등의 토기류를 제의용

으로 부장하였다. 부장된 유물은 경주양식 토기이나 일부 기종에서 의성

양식 토기를 모방하여 제작한 토기가 함께 발견되어 당시 경주 및 주변

세력과의 정치 및 문화교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연락처

ㅇ 책임조사원: 김희철(사무실: 054-741-2831, 휴대폰: 010-2907-7836)

발굴조사 현장(약도)



사진 1. 조사지역 원경

사 진 자 료

사진 2. 12호분 조사 중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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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개석 노출 전경(①), 내부 조사 중 전경(②), 횡구부 전경(③), 시상 전

경(④), 출토유물(⑤) 




